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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바다로, 희망을 미래로!
바다거북, 자연으로 돌아가다

 - 해수부, 구조‧치료‧인공부화 성공한 바다거북 12마리 자연에 방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7일(목) 제주도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 및 치료,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넓은 해역을 이동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해양생물로 
해양쓰레기와 폐어구, 서식지 훼손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현존
하는 7종 모두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우리
나라도 국내서식이 확인된 바다거북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
하고 있다.
    *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해양수산부는 바다거북 야생개체군 회복을 목표로 매년 민관협력을 통해 
바다거북을 자연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해양동물 전문 구조·
치료기관’이자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인 아쿠아플라넷 여수·
제주와 SEALIFE 부산 아쿠아리움과의 협력을 통해 바다거북 3종 총 12마
리*를 방류한다.
    * 푸른바다거북 6마리, 붉은바다거북 2마리, 매부리바다거북 4마리

  이번 방류는 바다거북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야생 복귀를 돕기 위해 사람과의 접촉 없이 개체 스스로 바다로 이동하는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방류개체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바다거북의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향후 바다거북 보호·관리정책과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거북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바다
와 해양생물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라며, “바다거북이 건강하게 바다를 누비기를 바라며, 이번 자연방류가 해양생
물과 그 서식지를 함께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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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사진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구조치료) 등갑이 파손된 바다거북(구조치료)

치료수조에 입실하는 바다거북(구조치료) X-ray 촬영하는 바다거북(구조치료)

부화하는 바다거북(인공증식) 갓 태어난 바다거북(인공증식)

건강검진 위해 채혈 검사하는 바다거북(인공증식) ‘25년 방류되는 바다거북(인공증식)


